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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가해자만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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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BS 2TV '스모킹건'이 25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사진=KBS 2TV '스모킹건' 제공)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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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별 인턴 기자 = 25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KBS 2TV '스모킹 건'이 가해자만 약 22명에 달하는 집단 성폭

행 사건을 재조명한다.

2016년 6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다. 2011년 9월경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에서 2명의 여중생이 인근 남자 고등학생

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무려 22명에 달했다.

2012년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 중이던 김장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조사받던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

2011년 초안산에서 유사한 성폭행을 또 저질렀다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수소문하던 김 형사는 어렵게 만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던 것이

다. 

사건 이후 1년간 학교도 못 나가고 밥도 잘 먹지 못한 채 고통받던 피해자는 방문조차 열어주지 않으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었

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피해자를 찾아가길 4년여, 2016년 1월 피해자로부터 충격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피해

자는 인근 남자 고등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나 흐른 터 직접 증거도 없고 피해 기억도 자세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들

의 보복 우려로 공포에 휩싸여 있어, 수사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 끝에 서서히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MC 안현모는 가해자들을 향해 "무려 22명이나 집단으

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소녀들을 괴롭힐 수 있나"며 분노했다.

MC 이지혜는 "이제 겨우 중학생인 어린 소녀가 혼자 끙끙 앓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까 안타깝다"며 눈물을 쏟았

다.

초안산 집단성폭행 사건에 재판부도 유례없이 경악했다는 후문이다. 

어렵게 범인을 검거했던 뒷이야기를, 실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김장수 팀장이 풀어낸다.

왜 이런 집단 범죄가 가능했는지 정연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가해자들의 심리를 분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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